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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시점에서 올해 분양 물량을 
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

< 보도 내용 (한국경제, 2.21.) >
◈ 올해 수도권 ‘공급절벽’ ··· 1년 새 분양 40% 급감

□ 해당 기사는 민간 부동산 업체가 일부 업체(25개)를 대상으로 조사한 분양

물량 예측치를 인용한 것으로, 해당 예측치는 실제 물량 대비 과소평가

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 ㅇ 실제 ’23년 분양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, 전체 393개 업체가 분양을 

실시하였고, 이중 분양실적 상위 25개 업체의 실적은 전체의 48.6% 

수준이었습니다.

□ 한편, ’24년 착공 실적*이 ’23년 대비 개선되었는데, 착공 이후 대부분 

분양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, 올해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

라는 예측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.

   *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(만호): (’23) 10.2 → (‘24) 15.1 (직전년 대비 47.8% 증가)

 ㅇ 또한, 공공주택 착공 물량*도 지난해 크게 증가했으며, 신축매입약정**을 

통한 공급도 본격화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보완도 병행 중으로, 이러한 

공공물량은 민간업체의 예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

있습니다.

    *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물량(만호): (’23) 1.8 → (‘24) 5.6+318% → (’25년목표) 7.4

   ** 올해 말까지 신축매입약정 11만호, 그중 5만호 이상을 역세권 등에 분양전환형으로 공급

□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위한 재건축 규제개선, 1기 신도시 선도

사업 및 PF 보증 확대 등 여러 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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